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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경제단체와 첫인사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해 지속적인 소통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9. 25.(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경제단체 

방문으로, 세계(글로벌) 경기 둔화, ‘3고(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중소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방문규 장관은 김기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0.9%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난 4월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한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라며 중기중앙회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재부·복지부·농림부 등 여러 부처 경험으로 산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이해가 깊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이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되어 중소기업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오늘 첫인사 이후에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방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단체, 기업 등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민간과 정부가 온 힘을 결집하여 우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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